
137

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단양

강    욱
자유기고가

  단양(丹陽)은 충청북도, 경상북도, 강원

도의 3도 경지역에 치하고 있는 군으

로 천혜의 지역이다. 남한강이 26㎞를 

동에서 남서쪽으로 흐르고 태백산맥과 소

백산맥이 동남쪽으로 뻗어 강과 경계를 이

루고 있다. 단양은  면 의 83%가 산으

로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을 

시해서 해발 1,000m 이상 되는 산이 500

여 곳에 이르고 1,500여 개의 크고 작은 

계곡이 있다. 

  단양은 일  ‘정감록’에 나오는 양백(兩

百)지간으로 인간이 무소유로서 살기에 가

장 좋은 땅이었다. 이미 70만년 부터 단

양에 사람이 살았다는 선사유 지가 5개소

나 존하고 있다. 이곳의 남한강 언 리에

는 선사시 의 돌화살 과 사람  따 가 

출토되어 오랜 옛날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

흔 을 보여 다. 한강과 수많은 골짜기에

서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흘러내려 단양은 

자 그 로 산고수려(山高水麗)한 청정의 

땅으로 이름났다. 

  단양 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  단양팔경

(丹陽八景)을 떠올린다. 단양팔경은 단양군

에 있는 여덟 곳의 명승지인 하선암, 선

암, 상선암, 구담 , 옥순 , 도담삼 , 석

문, 사인암을 일컫는 것이다. 

  서울에서 앙선 기차를 타면 도담역이

라는 데에 이르게 된다. 매포읍 도담역은 

단양군의 문 노릇을 하는 곳이다. 역 앞

에서 동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남한강이 나

오고 그 기가 크게 한번 굽이져 내리는 

복 에 바  우리 세 개가 사이좋게 서 

있다. 이 세 우리가 그 유명한 ‘도담삼 ’

이다. 가운데의 큰 우리는 남편 우리, 

하류 쪽의 수더분하게 생긴 우리는 아내 

우리, 그리고 상류 쪽의 뒷부분이 교태를 

부리듯이 살짝 꼬부라진 우리는 첩 우

리라고 한다. 

  도담삼 은 단양을 찾는 사람이면 꼭 보

고 가야만 이야기 거리가 된다고 하는 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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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 상류의 명승지이다. 그냥 멀리서 보기

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배를 타거나 동

력으로 움직이는 유람선을 타고 한바퀴 돌

기도 한다.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 이 이곳

에 은거하여 자신의 호를 도담삼 에서 따

와서 삼 (三峰)이라고 지었다고 한다.

  하선암은 단성면 잠리에 있다. 심산유

곡의 첫 경승지로서 불암(佛岩)이라 부르

던 3층의 넓은 바 를 조선 성종 때 임제

이 선암이라 부른 뒤부터 하선암이라 개

칭하 다. 에는 철쭉꽃, 가을에는 단풍이 

온 산을 물들이며 정을 이룬다.

  선암은 단성면 가산리에 있으며 삼선

구곡의 심지이다. 흰색의 바 가 층층

를 이루고 효종 때 곡운 김수증이 명명한 

것으로 해지며 암계류에서 룡이 승천

하 다 하여 룡폭포라고도 한다. 선암

에서 약 2㎞ 올라가면 상선암에 이른다. 수

만 장의 청단 석(靑丹大石)으로 된 벽과 

반석 사이로 계수가 흘러 폭포를 이루는 

경이다.

  구담 은 단성면 장회리에 있다. 남한강

을 따라 깎아지른 듯한 장엄한 기암괴석으

로 그 형상이 마치 거북 같다 하여 구

(龜峰)이라 하 다. 옥순 은 솟아오른 

우리가 자유분방하고 기상천외하여 로부

터 소 강이라 불 다. 명종 4년에 단양 

감으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 석벽에 ‘단양동

문(丹陽同門)’이라 새겼다 하며, 우후죽순

같이 솟아오른 천연  형색이 희다 하여 

옥순 이라 하 다.

  석문은 도담삼  하류에 있다. 남한강변

에 높이 수십 척의 돌기둥이 좌우로 마주 

보고 서 있고, 그 에 돌다리가 걸려 있어

서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다. 마지막으로 

사인암은 강면 사인암리에 있으며, 덕

산 기에 깎아지른 강변을 따라 치솟아 

있다. 고려시 의 학자 우탁(禹倬)이 사인

재  때 이곳에서 자주 휴양한 데서 사인

암이라 하 다고 한다.

  이 밖에도 단양군에는 강면의 죽령폭

포, 칠성암, 다리아산, 춘면의 북벽, 온달

성, 가곡면의 구 팔문, 어상천면의 일 굴, 

성면의 수산 같은 이른바 ‘제2 단양팔

경’도 있다.  춘면에는 한불교 천태

종의 총 본산인 구인사가 웅장한 모습으로 

자리잡고 있다.

  이 지역의 산성 터에서 신라와 고구려의 

토기들이 함께 출토되는 데서도 알 수 있

듯이 단양은 삼국시 에는 고구려와 신라

가 서로 고 리는 싸움을 벌인 땅이었

다. 그래서 어릴 때는 바보 으나 고구려 

평원왕의 딸인 평강공주를 아내로 맞아 장

수가 된 온달이 신라와 맞닥뜨려 싸운 온

달산성이 춘면 하리의 남한강 가에 

700m 쯤 남아 있다.

  사  제264호로 지정된 온달성의 형태는 

반월형으로 높이 3m, 둘 가 682m이며 온

달장군과 평강공주의 애틋한 사랑이야기가 

해 온다. 한 이곳에는 성산 기슭의 온

달동굴 등 온달과 평강의 설이 서려 있

는 각종 유 지와 명소를 묶어 ‘온달

지’가 조성되어 객들에게 휴식을 제공

하고 있다. 단양은 이밖에도 성산성, 독

락산성, 가은암산성, 소백산성 등 20여 곳

의 산성이 아직 남아 있다.

  문화기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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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단양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개가 으

뜸가는 구경거리로 고수동굴을 꼽는다. 남

한강 가에 있는 단양읍 고수리 일 에는 

부터 숲이 울창해서 이곳 사람들이 고

숲이라고 불 다고 한다. 그 숲 속에 있는 

고수동굴은 땅속으로 흘러내리는 물이 몇

십억년 동안에 걸쳐 석회암을 녹여 만든 

길이 315m의 천연동굴이다.

  고수동굴은 수 만가지 형태의 기기묘묘

한 종유석과 석순이 자라는 요람으로 세상

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연출하고 있는 것

처럼 장 을 이룬다. 동굴 안은 사계  섭

씨 15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

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. 고수동굴은 짧은 

시간이나마 태고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

곳으로 천연기념물 제 256호로 지정되어 

있고,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유동굴

로 손꼽힌다.

  수리 은 강면 방곡리 동쪽에 자리하

고 있는 소백산맥 능선상의 한 우리로 

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명산이다. 산행기

인 방곡리는 통 도 마을로 유명하다. 이

곳은 도자기를 생산하기 해 만들어진 산

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도자기 생산에 필요

한 모든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옛부터 

도자기마을이 수리  아래에 자리를 잡은 

것이다. 조선시  민수용 도자기의 집산지

인 방곡도 은 생산한 도자기의 시

매와 도자기의 제작과정을 한 에 볼 수 

있는 교육시설을 갖춰 명소로 각 받

고 있다.

  단양군의 특산물로는 질 좋은 육쪽 마늘

이 유명하다.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서울의 

마늘 시장인 경동시장에는 “단양마늘”하고 

외치는 상인들의 목청이 높아진다. 단양군

에서 가꾸어진 마늘이 다른 곳의 마늘보다 

품질이 뛰어나서 “마늘 의 마늘”로 손꼽

히기 때문이다. 개가 쪽이 여섯개인 단양

마늘은 맵고 향기가 높아서 조 만 쓰여도 

훌륭한 효과를 낼뿐만 아니라, 추운 겨울을 

나는 동안에도 좀체로 짓무르거나 푸석푸

석해지는 법이 없어 장성이 우수하다. 

  춘의 자석벼루도 이 지방의 특산물로 

손꼽힌다. 남한강 기슭 야산의 석 에서 채

석되는 단단한 원석을 이용해 만들어진 이 

벼루는 돌결입자가 곱고 아름다운데 모두 

수공 로 제작되고 있다.

  한반도의 심에 우뚝 솟은 소백산은 백

두 간의 장 함과 신비로움을 간직한 민

족의 명산이다. 형제 을 시작으로 신선 , 

국망 , 비로 , 연화  등 명 들이 웅장

함을 이루고 충청북도에서 세 번째로 국립

공원으로 지정되었다. 소백산의 사계는 

무나 아름답다. 에는 연분홍 철쭉이 온 

산야를 뒤덮고 여름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, 

가을에는 만산홍엽의 단풍이 정을 이룬

다. 특히 꽃이 만개한 정상의 백색설경은 

겨울산행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.

  해마다 5월말에서 6월 면 소백산과 단

양군 일원에서 철쭉 향기 그윽한 ‘소백산 

철쭉제’가 성 히 개최되고 있다. 이 축제

에는 국에서 매년 10만 여명의 인 가 

몰려온다. 한 매년 가을이면 바보 온달과 

평강공주의 사랑이야기를 다시 피우기 

해 ‘온달 문화축제’가 펼쳐진다.


